
LG생활건강, 죽염파문 초긴장
죽염의 Dioxin 검출 발표로 타격 … 섭씨 1000도 고온처리 해명

LG생활건강이 죽염 파문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죽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로 자사의 인기제품인 죽염치약이 직격탄을 맞았

기 때문이다. 브랜드명 자체가 죽염인 만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태평양 송염치약은 구운 소금을 쓰고 있지만 적어도 이름에서는 드러나지 않아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선보인 죽염치약은 줄곧 한방치약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온 히트상품으로 출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치약시장에서 자사의 페리오치약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경쟁기업인 애경이 2080치약과 비타덴트로 거세게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LG로서는 죽염파문

이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식약청이 섭씨 800도 이하로 구운 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죽염치약

은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처리된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G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파문이 조기에 가라앉기만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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